Global Operation                                                   김에스더 기도편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벧전 2:11)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새벽에 회교도들에게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애잔 소리가 이곳이 땅끝이라는 자각심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역지로 돌아와서 시차를 적응하며 건조한 공기에 적응하는데 2주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코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래 동안 못 만났던 영혼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영혼들의 소식으로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곳은 백신 접종이후 재래시장의 생선도매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제하는 영혼들은 가정 방문이나 만남을 조심해서 선물로 가지고 간 마스크를 대문 앞에서 전달하고 통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사역의 방향을 위해 성령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한식수업은 다른 강사가 하고, 저는 한식과 현지 음식의 퓨전음식 레시피 개발에 참여하는 것과 11월에 김치 시연 특별행사 제의를 받았고, 한국에서 2개월간 파견 오는 한식 강사의 활동을 차량으로 보조하며 재료수급을 위한 안내 등 의견을 조율 중인데 합의가 되면 다음주부터 바빠질 예정입니다.  퓨전음식 레시피는 제가 한식을 선호하는데 한식 양념을 첨가했으면 더 맛있겠다고 생각했던 것과 이곳의 주식인 빵과 한식을 조화시킬 것을 구상하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먹고 있는 식재료가 이곳에서는 먹지 않는 재료가 많은데, 야채와 생선을 한식처럼 데치고 건조하는 다양한 조리 방법에 더 관심이 있고, 산에 지천인 고사리와 도토리(3Cm), 마늘쫑, 무청, 고구마순, 고춧잎 …… 버려지는 재료를 활용하여 현지인들도 즐기는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역보고서와 내년의 사역계획서와 재정보고서 작성의 시기입니다.  주의 은혜를 힘 입어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며,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사람들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구해 주시고, 저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땅끝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1. 1) A가 줌으로 하고 있는 영어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로 바쁜데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 성경공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 제자양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  U부인과 H부인과도 다시 성경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혼들의 심령을 예비해주시기를 
3. 전문인 사역의 신분과 내년도 사역 방향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순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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